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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 제일장

“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

있다. 사람은 안식 일의 주인 이 다. ”

이것은 최초의 인권선언이며 민주주의의 제일장이다.

유다 사회에서 안식일법은 신의 권위로 선포된 가장 무거운 법의 

하나였다. 그것은 신의 질서를 집약한 것으로서 사람은 그 법에 절대 

복종해야 했다.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들은 이 법 밑에 노예화되기에 

이르렀던 것이다. 그런 마당에 이같은 선언은 혁명적인 것이다. 그것 

이 무엇이든지 인간을 위해 있을 때 의미가 있으며 인간을 억압할 때 

는 비록 신의 이름을 얻은 것이라도 철폐돼야 한다. 인간을 도구화할 

절대의 질서는 없다. 까닭은 인간이 질서의 주인이기 때문이다.

그러나 다시 보면 이것은 안식일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안 

식일법의 본 뜻을 규명한 것이다. 그것은 안식일의 제정은 인간을 위 

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. 안식일이 먼저 있고 인간이 그것을 위해 존 

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있고 안식일이 그를 위해 제정된 것 

이다. 그런데 안식일법의 운영에 있어서 그 본래 뜻과 유리되어 그 

자체가 절대화되어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위치가 전도됐기에 이 선언 

을 해야 했다.

민주 사회란 모든 것이 국민에 의해，국민의, 국민을 위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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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을 부정하려는 사람은 없다. 그런데 그것을 위해 제정된 것이 

그 자체로 독립해서 그것을 위해 국민이 존재할 것을 강요할 때부터 

비인간화의 경사로 달리게 된다. 질서나 법이 국민의 권리를 준 것이 

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은 그 이전에 주어진 것이며 저들에 의해 질서 

가 만들어지고 법이 제정됐다. 그렇지 않은 질서는 질서가 아니며 법 

이 아니다. 그런 질서와 법운 인권을 준 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.

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.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

있다. 사람이 국가나 권력, 경제 질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

이 안식일의 주인이다. 국가의 법이나 어떤 제도도 사람의 주인이 될 

수 없고 사람이 그 주인이다. 그러므로 사람을 종으로 삼는 어떤 것 

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.

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언을 다시 높이 외쳐야 할 시점에 이른 것 

은 이 선언의 뜻이 유린되고 있기 때문이다.


